
웅진그룹, 부당거래로 벌금 34억원
공정위, 웅진홀딩스에 일감 몰아주기 … 한화는 부생연료유 위탁판매

웅진그룹과 한화그룹, STX가 부당거래로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, 한화, STX 등 3개 그룹에 대해 시정명령

과 함께 총 60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월29일 발표했다.

과징금 부과액은 웅진그룹 34억2800만원, 한화그룹 14억7700만원, STX 11억2600만원이다.

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, 웅진케미칼, 극동건설 등 계열사들이 2005년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

매를 총수 일가 지분율이 78%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에 맡겼으며,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

통이윤에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다.

웅진홀딩스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웅진폴리실리콘을 위해 2010년 11월 600억원의 예금과 웅진코웨

이의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해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

수 있게 하기도 했다.

한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하던 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의 위탁판매를

한화폴리드리머에 맡겼으며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.

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1%를 위탁판매토록 해

한화폴리드리머는 2005년 15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.

STX조선해양은 2007년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건설에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고

2009년까지 5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. STX건설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75.03%에 달한다.

공정위는 “앞으로도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도록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

화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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